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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프리즘

○ 코로나19로 시작된 고용 충격의 지역별 변화 양상을 살펴봄. 

− [그림 1]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지표의 변화를 1) ‘코로나19 충격의 크기’와 2) ‘최근까지

의 회복 정도’로 구분함. 

− ‘코로나19의 충격’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4월 전년동월대비 수치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월1) 전년동월대비 수치를 뺀 값임. ‘최근까지의 회복 정도’는 7월의 전년동월대

비 수치에서 4월 전년동월대비 수치를 뺀 값임.

− 다만, 고용지표별로 충격이 가장 컸던 시기는 <표 1>에서 보듯이 차이가 있음. 취업자 수

는 4월에 감소폭이 최대치를 보였고, 일시휴직자는 3월에 증가폭이 최대였음. 실업자 증

가는 5월이 정점이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4월에 증가폭의 최고점이 관찰됨. 따라서 충

격과 회복 유형의 정의에서 정점 시기는 고용지표별로 다름.

<표 1> 고용지표에 따른 코로나19 충격 정점 시기 및 각 변화 유형별 구성의 차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고용지표
코로나19 충격의 정점 시기 변화 유형별 구성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충격 회복

전체 취업자 492 -196 -476 -392 -353 -277 4월-2월 7월-4월

전체 일시휴직자 142 1,260 1,130 684 360 239 3월-2월 7월-3월

전체 실업자 -150 -17 -73 133 91 41 5월-2월 7월-5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26 515 831 556 541 501 4월-2월 7월-4월

주 : 1)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코로나19 충격이 고용지표별로 정점이었던 시기임. 
2) 충격은 정점 시기 증감에서 코로나19 이전 시기(2월) 증감을 뺀 값임. 회복은 최근(7월) 증감에서 정점 시기 증감을 뺀 값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1) 2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월 9~15일을 기준으로 함. 2월 15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29명으로 이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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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의 취업자 수 증감 변화를 보면, 주로 인구 규모가 큰 서울, 부산, 경기 등 광역시도를 

중심(굵은 테두리)으로 고용 회복이 부진하였음. 반면, 대구, 인천, 광주와 더불어 충청도, 전

라도, 경상도, 제주도에서는 저점 이후 고용 개선이 나타나고 있음. 전반적으로 인구가 밀집

되어 있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방에서 고용 충격이 약했고

[그림 1] 시도별 취업자, 일시휴직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수의 변화 유형별 차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일시 
휴직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주 : 1) 취업자 수 감소폭 정점은 전년동월대비 전체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가장 컸던 4월로 정의함. 일시휴직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수 증가폭 정점은 각각 전체 일시휴직자 수, 실업자 수, 비경제활동인구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가장 컸던 3월, 5월, 4월로 
정의함.

2) 굵은 테두리 안의 지역은 고용 회복이 부진한 지역임. 그 외의 지역은 고용 회복을 보이는 지역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통계프리즘 :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고용 변화

67 

회복 속도 역시 빠름.2) 

−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일시휴직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여 2월 수준으로 회복함. 

반면 실업자는 증가폭 정점 대비 감소하는 지역이 많지 않음. 회복 부진 지역의 경우, 서

울에서 감소하였으나 경기 및 강원에서는 증가함. 회복 지역에서는 인천, 충남, 전북, 경

남에서 실업자가 감소하였지만 경북에서는 변화가 없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일시휴직자와 비슷하게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함. 회복 부진 지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서울에서는 증가폭 정점 이후 오히려 증가하였고 부산 몇 경기에

서는 소폭의 감소를 보였음. 회복 지역의 경우, 대구를 중심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감소함. 

○ 회복 부진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는 확연히 다른 방향을 보임. 

− 두 지역은 취업자 수가 호전되지 못한 점에서 유사함. 하지만 서울에서 실업자는 정점 

대비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경기도에서는 실업자가 정점 시기 이후 

더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였음. 

− 학력과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보면(표 2 참조), 서울에서는 고졸자 취업이 

증가하였지만, 대학 졸업자의 취업은 감소함. 서울지역에서 임금근로자 고용은 4월 이후 

더 악화되었지만 일용직 고용은 개선됨. 경기도에서는 반대로 중졸 이하와 특히 4년제 

이상 졸업자의 고용이 호전되었고, 임시직 고용도 증가하였음. 

− 서울에서는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업자가 감소하였고, 이는 비경제활동인

구의 증가로 이어짐. 또한 고용 회복이 단기 일자리 위주여서, 서울 노동시장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 경기도 역시 전체 취업자의 회복은 부진하지만, 취업시장에 진입

하려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였음. 대졸자 및 

임시직 중심으로 개선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경기도는 서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고

용 상황이 좋은 것으로 판단됨3)

○ 회복이 가장 두드러지는 대구ㆍ경북과 경남의 취업자 수 변화 역시 차이가 있음.

− 대구ㆍ경북은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빠르고 크게 나타난 만큼 취업자 수 감소도 큰 편

이었으나 회복 역시 빠르게 나타남. 경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2) 회복 부진 지역 서비스업(도소매ㆍ숙박음식점업, 전기ㆍ운수ㆍ통신ㆍ금융,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 및 기타) 비중

의 단순 평균은 2019년 기준 74.2%임. 회복 지역은 64.1%임.

3) KOSIS상 행정구역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수는 육아, 가사, 통학과 그 외 나머지인 기타 사유로 구분됨. 

기타는 연로, 심신장애,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쉬었음 및 기타 사유를 포함함. 이 중 연로와 쉬었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연로의 숫자는 월별로 비교적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변화의 상당부분은 쉬었음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쉬었음이 포함되는 기타 사유 비경제활동인구는 서울에서 증가폭 정점(4월) 증감 대비 7월 

증감이 +21천 명이고 경기도에서는 -63천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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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변화는 대구ㆍ경북과 비슷함.4)

− 대구에서는 학력별로 고르게 취업자 수가 회복되었고, 상용직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임시 

및 일용직은 빠르게 호전되었음. 반면 경북과 경남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취업자가 고용 

회복을 견인함. 한편 경북과 경남의 차이는 종사상 지위에서 나타남. 경남에서는 상용직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경북에서는 임시ㆍ일용직 위주로 고용이 회복됨.

○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고용 충격의 회복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다만, 지역별로 

인구 및 산업 구조가 다르고 인구 이동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고용 회복의 차이를 

단순히 지역별 정책 성과의 차이로 해석하기 어려움. 

<표 2> 학력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감소폭 정점(4월) 대비 7월 취업자 수 증감의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학력별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이상
임금

상용 임시 일용

서울 -30 77 -30 -28 -10 -18 -20 29

부산 29 -12 10 -25 26 -13 6 32

대구 24 17 18 -5 51 6 27 17

인천 -12 38 -18 19 24 1 11 11

광주 -3 -2 3 11 0 -4 4 0

대전 -3 -3 -5 -3 5 -8 2 11

울산 -6 -2 6 2 4 -7 8 2

세종 2 -7 2 5 1 2 0 0

경기 21 -51 -15 28 23 -58 101 -20

강원 -3 -5 5 -1 16 -4 13 7

충북 -3 17 7 -10 19 10 6 4

충남 15 15 7 -4 10 8 -1 1

전북 7 8 16 -3 30 12 11 6

전남 14 1 21 -11 12 2 13 -3

경북 -1 2 -5 30 11 1 8 2

경남 3 5 -23 40 18 12 -6 13

제주 -2 -1 7 2 -2 3 -1 -2

총계 53 97 5 44 237 -51 181 109

주 : 전체 취업자 수 감소가 가장 컸던 4월을 감소폭 정점으로 정의함.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지상훈, 동향분석실 연구원)

4) 대구의 7월 누적 확진자 수는 6,940명이고, 경북과 경남은 각각 1,401명, 159명임.




